
2026년 4월 8일 수요일 skyedaily.com 17

여자 프로배구 2025-2026시즌이 GS칼

텍스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막을 내리

면서 외국인 거포와 아시아 쿼터 대어급 

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여자부 외국인 선수 중 재계약 여부에 

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는 GS칼텍스의 

‘쿠바 특급’ 지젤 실바(등록명 실바)다.

실바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여자부 

사상 한 시즌 최다인 1083득점 신기록

을 작성하며 남녀부를 통틀어 처음으

로 3년 연속 1000득점을 돌파했다.

V리그 입성 3년 만에 ‘봄 배구’에 나선 

실바는 흥국생명과 단판 준플레이오프 

42득점에 이어 현대건설과 플레이오

프 1차전 40득점, 2차전 32득점의 

괴력을 뽐냈다.

그는 한국도로공사와 챔

프전에서도 1차전 30득점, 

2차전 35득점, 3차전 36

득점으로 포스트시즌 6

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으

로 소속팀의 우승을 주도하고 최우수선수

(MVP)로 뽑혔다.

GS칼텍스가 다음 2026-2027시즌에도 

실바가 팀에 남아 주기를 바라는 이유다.

구단 관계자는 “재계약과 관련해 구체적

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, 어느 정도 

(재계약)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”면서 

“한국 무대에서 계속 뛸지에 대한 본인의 

결심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실바는 챔프전 종료 후 자신의 거취와 관

련해 “아직 은퇴 생각은 없다. 2, 3년 더 할 

수 있을 것 같다”면서도 재계약 가능성에 

대해선 “모르겠다.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

어려울 것 같다”며 말을 아꼈다.

한국도로공사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끈 외

국인 거포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(등록명 

모마)와 아시아 쿼터 타나차 쑥솟(등록명 

타나차)의 재계약 여부도 관심거리다.

도로공사는 모마, 타나차와 재계약을 통

해 강소휘로 이어지는 막강 삼각편대를 유

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.

모마는 정규리그 35경기에 나서서 948점

(경기당 평균 27.1점)을 사냥하며 득점 부

문 2위에 올랐다.

또 타나차는 시즌 막판 발목을 다치기 전

까지 30경기에서 414점(경기당 평균 13.8

점)을 수확했다. 

모마는 재계약과 관련해 “시즌이 끝난 

후 결정하겠다”고 밝혔고, 타나차는 “해

외를 포함해 다른 구단의 제안을 보고 나

서 결정하려고 한다”며 유보하는 태도를 

보였다.

다른 외국인 선수 중에선 IBK기업은행

의 주포로 활약했던 댄착 빅토리아(등록

명 빅토리아)의 재계약 가

능성이 높게 점쳐진다.

빅토리아는 이번 시즌 36

경기(138세트)에 모두 나서

서 835점(경기당 평균 23.2

점)을 뽑아 득점 부문 3위에 

올랐고, 공격 종합 4위(성공률 

42.3%)에 랭크됐다.

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선 현대건

설의 정규리그 2위에 앞장선 자스

티스 야유치(등록명 자스티스)의 

재계약 가능성이 가장 크다.

현대건설은 다음 2026-2027시즌부터 

아시아 쿼터 선발이 ‘자유계약’으로 바뀌

는 가운데 자스티스와 재계약 문제를 조

만간 매듭지을 계획이다. 

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

서 “자스티스와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

겠지만 팀과 맞는 선수여서 긍정적으로 

생각하고 있다”며 재계약에 무게를 뒀다.

한편 페퍼저축은행의 일본인 미들 블로

커 시마무라 하루요는 V리그 잔류 의지를 

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� 글·사진=연합뉴스

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

저 대회인 ‘명인 열전’ 마

스터스 토너먼트가 9일

(현지 시간) 막을 올린다.

올해로 90회째를 맞이하는 마스터스는 

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

스타 내셔널 골프클럽(파72·7565야드)에서 

펼쳐진다.

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매년 같은 코스

에서 열리며, 출전 선수도 가장 적은 마스

터스는 올해는 91명이 참가해 ‘그린 재킷’

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.

총상금 규모는 대회 기간 확정된다. 지난

해 총상금은 2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

을 기록했다.

지난해엔 세계 골프를 대표하는 슈퍼스

타 로리 매킬로이(북아일랜드)가 메이저 

대회 중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하던 마스터

스를 제패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

해 화제를 모았고, 올해는 매킬로이의 타

이틀 방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.

2011년 US오픈, 2012년 PGA 챔피언십, 

2014년 디오픈과 PGA 챔피언십을 제패

한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는 마스터스와

는 유독 인연이 없다가 17번째 출전 끝에 

트로피를 들어 올려 남자 골프 역대 6번째 

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이 됐다.

지난해 마스터스로 미국프로골프

(PGA) 투어 통산 29번째 우승을 일궜던 

매킬로이는 아직 30승을 못 채우고 있다.

올해는 4개 대회에 출전해 2월 제네시스 

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2위에 오른 것이 

최고 성적이다. 이후 지난달 아널드파머 

인비테이셔널에서 허리 통증으로 기권하

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선 공동 46위에 

그친 것은 매킬로이의 마스터스 2연패 전

망을 밝지 않게 한다.

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(미국)는 

2022년과 2024년에 이어 2년 만의 마스터

스 정상 탈환을 노린다. 지난 시즌 6승을 

쓸어 담으며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

정됐던 셰플러는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

프레스 우승으로 통산 20승을 달성했으나 

이후엔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.

셰플러도 최근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

널(공동 24위)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(공

동 22위)에서 20위권으로 주춤한 뒤 4주 

만에 실전에 나선다.

PGA 투어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“두 

명의 우승 후보가 큰 물음표 속에 마스터

스에 나선다. 매킬로이는 건강, 셰플러는 

‘폼’에 대한 것”이라면서 “이들에 대한 먹

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추

격자들이 대거 가세하며 마스터스는 어느 

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”이라고 평가

했다.

한국 선수로는 김시우와 임성재가 도전

장을 낸다.

김시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

속 마스터스에 출전했다가 지난해엔 나서

지 못했고, 올해 2년 만에 복귀한다.

2021년 공동 12위가 마스터스 개인 최고 

성적인 그는 이번 대회 직전 열린 PGA 투

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을 공동 10위로 마

치며 샷 감각 조율을 마쳤다.

2020년 공동 2위, 2022년 공동 8위, 지난해 

공동 5위에 오르는 등 메이저 대회 중 유독 

마스터스에 강한 면모를 뽐내 온 임성재는 

7년 연속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.

 GS “실바와 재계약에 공감대”

도공, 모마·타나차 잡기 골몰

IBK 빅토리아 잔류 가능성 커

亞 선수 쿼터 풀려 자유계약제

현대 “자스티스 무조건 잡는다”

페퍼 시마무라도 남을 가능성

스포츠

실바·모마, 남을까 떠날까

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(MLS) 역

사상 최초로 전반에만 4도움을 기록

한 손흥민(33·LAFC)이 올 시즌 처음

으로 라운드 베스트11에 뽑혔다.

손흥민은 7일(한국 시간) MLS 사무

국이 발표한 2026시즌 MLS 6라운드 

베스트11에서 공격수 한자리를 꿰찼

다.

MLS가 ‘팀 오브 더 매치데이’(Team 

of the Matchday)라는 이름으로 선정

하는 라운드 베스트11에 올 시즌 손흥

민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.

이번 6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

눈부셨다.

손흥민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

스앤젤레스(LA)의 BMO 스타디움에

서 열린 올랜도 시티와의 홈 경기에 선

발 출전해 57분을 뛰면서 전반에만 무

려 네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

6-0 대승을 이끌었다.

전반 20분과 23분, 28분에 드니 부앙

가의 해트트릭을 돕고 전반 39분 세르

지 팔렌시아의 추가 골까지 배달했다.

게다가 0-0으로 맞서 있던 전반 7분 

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수 다

비드 브레칼로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

등 LAFC의 전반 5득점에 모두 관여

했다.

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4도움을 기록

한 것은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.

게다가 MLS 역사에서 전반 또는 후

반 45분 동안 4도움 이상을 올린 선수

는 ‘축구의 신’ 리오넬 메시(인터 마이

애미)에 이어 손흥민이 두 번째일 정

도로 값진 기록이다. 메시는 후반에만 

5도움을 기록했다.

3-4-3 포메이션으로 선정된 6라운드 

베스트11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

가가, 콜럼버스 크루의 웨삼 아부 알리

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다. 마크 도스 

산토스 LAFC 감독은 6라운드 최우

수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.

  여자배구 외인 빅2 거취 관심  

모마 실바

마스터스 명인열전 내일 ‘티오프’

올해로 90회째… 91명 참가

‘그린 재킷’ 향한 불꽃 경쟁 

셰플러·디섐보·람 등 쟁쟁

韓 김시우·임성재도 출격

MLS 최초 전반 4도움 기록

손흥민 ‘라운드 베스트11’ 선정

손흥민은 7일(한국 시간) MLS 사무국이 발표한 

2026시즌 MLS 6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.

� 연합뉴스  

(왼쪽부터) 미국의 캐머런 영, 스코티 셰플러, 샘 번스가 7일 오전(한국 시간) ‘2026 마스터스 토너먼트’ 개막 전 연습 라운드 중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16번 홀에서 

샷을 하고 있다.� 연합뉴스  


